
이란산 화학제품 수입 계속한다!
박재완 장관, 비석유 부문 예외조치 인정 … 유류세 인하는 아직

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란제재와 관련해 석유를 제외한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.

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“비석유 부문 금융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다고 보고받았다”

며 “이란산 원유 수입량 감축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상이 우호적으로 잘 끝났다”고 2

월23일 밝혔다.

다만, “12월 전망에 비해 유럽 리스크가 낮아졌으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”며 “국제유가에 연동하는 국

내 경제지표가 많기 때문에 국제유가 초강세가 지속된다면 국내경제가 기존 전망처럼 2/4분기에 회복하는 것

이 어려울 수도 있다”고 우려했다.

이어 “국제유가가 두바이(Dubai)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발동하는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다”

며 “당분간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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